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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경제․투자정보 2009.08.18.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프랑스, 세수 감소로 재정상태 악화

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급감으로 2009년 상반기

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.7%감소하여,재정수지 적자가 연말에는 1,270억

유로에 이를 전망(2008년 경상 GDP1조 9,501억 유로의 6.5%상당).

□ 세수 감소 항목별 분석

m 2009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1,085억 유로로 전년 동기 1,441억 유로에 비

해 24.7% 감소

▪ 법인세(Impôtsurlessociétés:IS)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.5%

가 감소한 56억 유로(전년 동기에는 285억 유로)

▪ 부가가치세(Taxesurlavaleurajoutée:TVA)는 16.4%가 감소한 545억

유로

▪ 석유제품 소비세(Taxe intérieure surlesproduitspétroliers:

TIPP)는 12.1%가 감소한 70억 유로

▪ 소득세(Impôtsurlerevenu)만 유일하게 3.3%증가하여 310억 유로 기

록

▪ 기타 재정수입(Autresrecettesfiscales)은 16.3%가 감소한 104억 유

로

m 프랑스의 재정수지 적자는 6월 말 현재 866억 유로,연말 1,270억 유로

에 달할 것으로 예상(2008년 6월 말에는 328억 유로).정부 부채는 3월

말 1조 4,136억 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1,638억 유로가 증가하여 빠르게 증가

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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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수 급감 원인 분석

m 경기침체

▪ 2009년 상반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(세수 감소액 356

억 유로 중 267억 유로)

▪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자물가 하락(7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0.7%

하락)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

▪ 경기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73억 유로 감소

▪ 2008년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173억 유로 감소

▪ 재무부는 2009년 법인세가 2008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0~250억 유

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,부가가치세는 1,200~1,220억 유로로 전망

m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집행

▪ 기업 세금 환급 (연구비용 감세,기업손실 이연,부가가치세감세).

▪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배당금 등 비조세수입 역시 다른 세원들과

마찬가지 상황이어서 2009년 상반기 78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

26.3% 감소

m 악화되는 재정수지 문제가 9월 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

▪ 재정지출 억제와 예산절감이 주가 될 것이며 조세경감 비율이 인하

될 것으로 전망

□ 재정부담의 원인이 된 조세감면 제도

경기국면과 큰 관계가 없는 조세감면은 최근 5년간 급증하여 2009년에는

세수의 약 25%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

m 주택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

▪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전 사회당 죠

스팽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건축 후 2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개선,

변형,개조,유지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TVA를 5.5%로 경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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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내용임.이를 통한 2009년 감면액은 54억 유로로,5년 전 대비

31.7% 증가하였으며,수혜 기업은 2007년에 약 31만개로 추정됨.

m 자가고용 재택근무자 감세 (Réduction d'impôtpourl'emploide

salariésàdomicile)

▪ 자가고용 재택근무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2004년 17억 유로에서

2009년 27억 유로로 상승.감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

해당 초과금액을 환급

m 고용보조금 (Primepourl'emploi:PPE)

▪ 저소득 납세자들을 위해 고용 재개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.2004년

이에 소요된 총액은 25억 유로에 달했고,이 정책에 적용되는 870

만 납세자들은 일인당 평균 290유로의 조세혜택을 받았음.2007년

과 2008년에 45억 유로로 절정을 이룬 이 조세혜택금은 2009년 39

억 유로로 감소.“적극적 연대 수입(RSA)”이 PPE의 일부를 대신할

것임.

m 연구개발비 조세혜택 (Créditd'impôtrecherche:CIR)

▪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

도입.2004년 4.8억 유로였는데,규모가 점점 커져서 2009년에는 20

억 유로를 상회.

m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감면 (Créditd'impôtpourleséconomies

d'énergie)

▪ 주택 에너지 소비 절약을 목표로 함.이 정책의 수혜자는 2004년

77만 명에서 2007년에 130만 명으로 늘었으며 과세대상세대 평균

1,500유로의 혜택을 봄.이 감면 규모는 2008년에 최고인 20억 유

로에 이르렀고,2009년에는 대략 15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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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주택구입용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혜택 (Créditd'imp̂otsurles

intérêtsd'empruntimmobilier)

▪ 주택구입 지원이 목표.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후 2007년 여름에

도입되었으며,조세 감소는 2009년 11.7억 유로로 전망.현재 주택

시장이 침체에 있으나 대출금 상환 최초 5년간 혜택을 받으므로

재정부담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

m 기부금에 대한 감세 (Réductiond'impôtautitredesdons)

▪ 동 감세의 수혜자는 2004년 130만 명에서 2008년 5백만 명으로 증

가.세수 부담 규모는 2004년 5.9억 유로에서 2009년 9.5억 유로로

증가.2008년 1월 1일 이후 이 감세혜택은 문화 인프라 관련 기부

금에도 적용됨.

<파리사무소 제공>


